

































































































































































































































































































































































































































































































































































































































































































































































































한국 지방도시 중심상업지 형성의 역사적 과정
야마모토 타카쯔구
추부대학 인문학부
한반도는 예부터 겨울의 북서계절풍과 외적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도시나 취락이 분지지형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싼 “읍성” 에는 성문 바깥쪽에 시장이 형성되었
고, 그 시장이 현재 한국의 많은 지방도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전쟁 피해나 본격적인 재개발
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던 한국 지방도시에서는 1970년대 이후 “구시가지” 와 다소 떨어진 곳에 “신시가지”
가 건설된 지역이 적지 않으며, 이 두개의 시가지는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중심상업지로서 역할을 분담하
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보다 점포의 개업과 폐업이 쉽고, 점포의 이동도 저항이 적은 상
업 관습으로 인해, 임대 점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점포의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로 인한 다운사이징（downsizing）에도 대응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지
방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은 일본 지방도시의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인 도시구조와 문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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